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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jae (b. 1992) 

 
Education 
2015 Design Figurative Art, Otemae University, Nisinomiya, Japan 

 
Solo exhibition 
2023 Where to, BHAK, Seoul 

2021 Now What?, BHAK, Seoul 
 
 
 

Group exhibition 
2023 삼라만상 森羅萬象, L.A.D, Seoul 

2022 1+1=1 1÷2=1, PG Berlin, Berlin 

다방 多房, BHAK,  서울 

2020 Duo exhibition <Plan B>, BHAK, Seoul  

2018 Benetton GREEN PLAY, Cafe Alver, Seoul 
2014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City of Kyoto "Station project", Kyoto Nijo- 

castle station 
Kyoto LINK展  12th,  Kyoto City KYOCERA Museum of Art 

 
Project 
2024 Seoul Living Design Fair, CO E X , Seoul 

2024 CHEF Jang Miel x ARTIST Soonjae, Sav.seoul, Seoul 
 

 

 

 

 

 

 

 

 

 

 

 

 

 

 

 

 

 

 

 

 

 

 

 



   info@galeriebhak.com 
  www.galeriebhak.com 

 
순재 개인전: Where to 

2023. 11.23 (Thu) - 12.23 (Sat) (B1) 

 

순재(b.1992)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손에 새겨진 지문, 손금, 손등의 주름을 모티브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작품은 

손바닥과 손등에 미세하게 음각이 난 주름의 모양을 관찰한 후 이를 패턴화하고 색깔을 입힌 형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2020 년부터 

제작한 지문 연작이다. 여기서 지문은 모두에게 있지만 각기 다른 지문의 모양을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Identity)이란 의미를 전한다. 

그리고 지문에 입혀진 색은 일상에서 포착한 자연과 도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써, 작품에서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기억,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표현적 추상은 순재가 2022 년 여름 베를린으로 거주지를 옮겨 1 년간 생활하는 동안 동적인 붓 터치와 다양해진 색채가 가미된 

양식으로 변모한다. 이번 전시 “Where to”에서는 베를린 시기와 귀국 이후 새롭게 변화를 맞이한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식과 주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품의 주된 구성 요소는 손바닥과 손등의 주름을 재현한 도상과 색채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독으로 등장하던 각각의 

도상이 한 화면에 함께 등장하고 색채도 현실에서 관찰한 색뿐만 아니라 잔상에 가까운 색이나,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과 같은 새로운 색이 첨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체성의 근원을 개인이 속한 환경과 문화로 접근하여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작가는 언어,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과 관련된 오방색과 사물놀이를 추적하였다. 따라서 최근 작품에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암시하는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추상을 전통문화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순재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특성을 통해 작품의 내적인 메시지가 직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원래 현실에서 관찰한 색을 작품에 표현하는데, 최근에는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잔상의 색에 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손바닥과 손등 도상에 반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현실이 꿈이 될 수 있고,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반전의 의미를 

통해 가변성을 띠는 정체성의 속성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23-100-5>에서는 작가가 항상 정체성을 표현하던 지문이나 손등의 주름 도상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물놀이에서 

포착한 가락과 리듬을 점, 선, 면을 활용한 오방색의 격자무늬로만 표현하고 있다. 사물놀이의 네 가지 악기는 각각 자연현상, 색깔, 방위를 

상징하는데,
1
 각각은 서로 대립하는 특성이 있지만 서로 상호 의존하며 이루어 내는 소리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23-

100-6>, <23-100-7>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지문 위에 흑백의 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대조를 통해 조화를 꾀하는 

음양(陰陽)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2
 

 

이처럼, 한국의 전통 사상이 시각화된 최근 작품은 과거부터 계승된 문화적 정서를 통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관객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특히 오방색은 “정체성”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다. 그 이유는, 오방색은 

각각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색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다른 것과 구별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방색은 각각의 색이 혼합되면서 다섯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정체성이 특정 환경과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작가는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의 역사를 복기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이방인의 신분이 되자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작가가 과거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던 모습과 변화된 지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전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로 시작해, 그보다 큰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이고 진지하게 사유하기 시작한 작가의 여정을 담고 있다.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함이 만들어 내는 다양성의 미학을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발견한 작가는, 보다 확장되고 깊어진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성장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글│임소희 (BHAK 큐레이터)  

 
1 가죽 악기인 장구(비, 흑색, 북쪽)와 북(구름, 백색, 서쪽)은 땅의 음(陰)을 상징하고, 금속 악기인 꽹과리(번개, 청색, 동쪽)와 징(바람, 흑색, 남쪽)은 하늘의 

양(陽)을 상징한다. 

2 음향오행 사상에는 상반(相反)과 응합(應合)의 논리가 함축되어 있는데, 여기서상반은 음(陰－)과 양(陽＋)의 대립이고 응합이란 상반이 단순한 대립으로 그치지 

않고 상호의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는 조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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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jae (b. 1992) engages in work that visualizes identity using the motifs of fingerprints, palm lines, and wrinkles on the 

hands. His artworks take the form of patterns, observing the finely engraved patterns of wrinkles on the palm and back of 

the hand, incorporating colors. One of his most representative works is the fingerprint series produced since 2020. In this 

series, fingerprints convey the meaning of identity revealed through the shapes of unique fingerprints everyone possesses. 

The colors applied to the fingerprints draw inspiration from daily life, capturing nature and urban elements, serving as a 

means for the artist to express personal experiences, memories, and internal emotions. 

This expressive abstraction underwent a transformation during Soonjae's one-year stay in Berlin in the summer of 2022, 

where dynamic brushstrokes and a more diverse color palette were introduced. The current exhibition, "Where to," ex-

plores the connection and expansion of the form and themes of the artworks,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s experi-

enced during Soonjae's time in Berlin and after returning home. 

As mentioned earlier, the primary components of the artworks are the wrinkles on the palm and back of the hand, along 

with the colors. However, recent works have parted away from individual appearances of each image, but rather multiple 

images appearing together on one painting. Additionally, the colors are not only those observed in reality but also include 

colors reminiscent of residuals or new colors inspired by traditional Korean colors, such as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These changes stem from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origins of his identity by ap-

proaching it through the environment and culture to which he belongs. 

The artist traces element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arts, especially the traditional colors of Korea and "samulnori" (Ko-

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among various cultural aspects like language, religion, and art. The recent works in-

clude elements hinting at Korean cultural traditions, but it's crucial not to interpret the abstractions in Soonjae's work as 

directly reflec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lture. The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the internal mes-

sages of the artwork are intuitively conveyed through cultur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while the artist originally expressed colors observed in reality in his artwork, recent works have begun ex-

pressing the colors of residual images seen when the eyes are closed, attributing them with the meaning of dreams. These 

residual colors are now repetitively expressed in both palm and back of the hand images. This attempt aims to indicate the 

attribute of identity, which is variable and can turn reality into a dream or vice versa, through the reversal of meaning. 

In <23-100-5>, the artist entirely omits the images of fingerprint or wrinkles on the back of the hand that has always repre-

sented identity. Instead, this work represents the rhythms and melodies captured from "samulnori" using a grid pattern of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The four instruments of "samulnori" symbolize natural phenomena, colors, and cardinal 

points. Although they possess contrasting characteristics, they depend on each other, creating harmonious sounds. Simi-

larly, <23-100-6> and <23-100-7> portray fingerprints facing different directions with black and white colors contrasting 

each other, reflecting the concept of Yin and Yang, seeking harmony through contrast. 

In recent works where Korean traditional thought is visualized, the cultural emotions inherited from the past play a role in 

achieving harmony betwee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artwork, enhancing resonance with the audience. In this context,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are a key element that permeates various meanings inherent in "identity." This is because 

these colors exist independently as pure, unblended color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representing an identity that distin-

guishes itself and exists independently. However, on the other hand, when these colors are mixed, they create more than 

five diverse colors, demonstrating how personal identity is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specific environments and 

cultures. 

Through his experiences in Germany, where it was once divided, Soonjae reflected on the continuing history of Korea as a 

divided nation. Moreover, becoming a foreigner abroad deepened his curiosity about our nation and culture. These re-

marks indicate a shift from the past focus on exploring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self' through drawing to a broader 

contemplation of history and culture. This exhibition encapsulates the artist's journey, starting from self-exploration and 

extending to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larger history and culture. 

Discovering the aesthetics of diversity created by irretrievable uniquenes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artist, through 

this exhibition, can showcase an internal growth, viewing himself and the world with a more expanded and profound per-

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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